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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compare predicted axial length (AL) with the measured AL using the spherical                

equivalent refractive power and the corneal radius of curvature determined by manifest and cycloplegic refractions in               

myopia. Methods: Using an auto-refractometer, objective refraction and corneal radius of curvature were measured             

under manifest and cycloplegic refractions. The predicted AL was calculated using an AL prediction formula and               

compared with the measured AL using an IOL-Master. Results: The predicted AL for manifest and cycloplegic               

refractions were 25.74±1.28 mm and 25.59±1.27 mm, respectively, and the measured AL was 25.39±1.31 mm. The AL                

predicted from manifest and cycloplegic refractions showed a strong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spherical equivalent              

refractive power, -0.757 and -0.752, respective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dicted and measured AL from              

cycloplegic refrac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n values was 0.20 mm, which was more accurate than the 0.35                 

mm difference obtained from manifest refraction. Conclusions: The prediction of the AL using the equivalent spherical               

power and the corneal radius of curvature based on cycloplegic refraction, which is more accurate than manifest                

refraction, may be considered more useful for the application of individualized lens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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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눈은 각막, 방수, 수정체, 유리체로 구성된 하나의 광학       

시스템으로 각 구성성분의 굴절력 및 굴절률의 변화가 발       

생하게 되면 눈 전체의 굴절력 변화로 나타난다. 특히 가        

장 높은 굴절력을 가진 각막과 수정체의 굴절 시스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해당 변화의 대부분이 그대로 눈 전        

체 굴절력의 변화가 나타나고 안축길이와의 상호관계인 정      

시화(emmetropization)가 어긋나는 굴절이상도를 보인다.[1]

근시, 원시, 난시와 같은 굴절 이상도에 맞추어 설계되는       

일반적인 안경렌즈의 경우 정점간거리, 경사각, 동공간거     

리 등의 변수를 표준 적용하여 렌즈를 설계하게 된다.[2,3]       

안경 착용자의 굴절이상도 및 착용상태가 표준 적용으로      

설계된 렌즈에 근접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차이가 나게 된다면 시각적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4]       

즉, 안경 착용 상태나 눈의 굴절상태에 따라서 실제 눈에        

작용하는 굴절력 및 수차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리폼(free form) 형태의      

개인맞춤형 안경렌즈가 개발되었고 안경 착용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여 최적의 굴절력을 가       

지도록 디자인하며 특히 누진굴절력렌즈에서는 주변부에    

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점수차를 최적화시켜 시각적 품      

질, 적응 용이성 등 안경 착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향        

상시키고 있다.[5,6] 이러한 렌즈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변수가 적용되는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변수는 단        

안 동공중심간거리, 광학중심점높이, 독서거리, 정점간거    

리, 경사각, 앞수평면휨각 등이며 프리폼 렌즈 디자인 기       

술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통해 렌즈의 뒷면을 포인트별로      

계산하여 각 사용자의 개별 요구에 따라 렌즈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7,8] 

우리는 앞선 연구[9-11]에서 개인맞춤형 안경렌즈 디자인     

에서 안축길이 변수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고가 장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임상실무에서 고가 장비 없이 등가      

구면굴절력과 각막곡률반경을 이용한 안축길이 예측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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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앞서 진행된 연구는 임상현장에      

서와 같이 현성 굴절검사에 제한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안       

축길이 예측식은 등가구면굴절력과 각막곡률반경의 두 변     

수로만 이루어져 있어 이들의 영향이 크며, 이들 변수의 정        

확성이 예측된 안축길이의 정확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절검사의 조건이 중요하다. 따라서      

굴절검사의 조건 즉, 현성과 조절마비하 굴절검사 차이가      

등가구면굴절력과 각막곡률반경의 차이로 연결되고 이것이    

결국 안축길이 예측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성과 조절마비 굴절검사의 조       

건에서 얻은 등가구면굴절력과 각막곡률반경를 이용한 안     

축길이의 예측값과 측정값과 비교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본 연구에는 9세에서 25세 사이(평균 32.39±10.37세)인 90      

명(180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성 등가구면굴절력은 –4.71     

±2.55 D였고 조절마비 등가구면굴절력은 –4.34±2.49 D였     

으며 평균 각막곡률반경은 7.76±0.27 mm였다(Table 1). 안      

과적 질환이나 수술 경력이 있는 경우와 최대 교정시력이       

0.9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연구는 기       

존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 강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     

부터 심사면제 승인(KWNUIRB-2017-12-003)을 받았으며,   

헬싱키 선언을 준수하였다.

2. 방법

본 데이터는 충북 충주시에 있는 S안과병원의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대상자들을 상대로 자동굴절력계(HRK-    

7000, Huvitz, Korea)를 이용한 타각적굴절검사를 시행하     

였으며, 나안시력 측정 후 자동포롭터(DHR-7000, Huvitz,     

Korea)를 이용하여 교정시력을 측정하였다. 정확한 안축길이     

는 IOL-Master(IOL Master 500, Zeiss Meditec Inc., Germany)       

로 측정하였다. 

선행 연구[9-11]에서 제시된 여러 안축길이 예측식 중 가       

장 정확하다고 판별된 Gullstrand-Emsley의 약식 모형안을     

이용한 예측식 (1)에 각막곡률반경, 현성 및 조절마비 등       

가구면굴절력 수치를 대입하여 안축길이를 계산한 후 실      

제 IOL-Master를 이용해 측정한 안축길이와 비교 분석하      

였다.

preAL = (23.90 × CR/7.80) − (SE × 0.36) (1)

여기서 preAL은 예측된 안축길이(predicted axial length)이     

며, CR은 평균각막곡률반경(average corneal radius), SE은     

등가구면굴절력(spherical equivalent)이다.

3.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의 반복측      

정 분산분석(repeated ANOVA)을 이용하였으며, 측정 결     

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      

하였고, 예측된 안축길이와 측정된 안축길이 측정 자료의      

일치도를 분석하기 위해 Bland-Altman plot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중 유의확률 p<0.05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 및 고찰

예측 및 측정된 안축길이를 비교 분석한 자료는 Table 2        

에 제시하였으며 현성 굴절검사 결과를 대입하여 계산(예      

Table 1. Demographic and refractive characteristics of myopic subjects

Characteristics Mean±SD Range

Number of subjects / eyes 90 / 180

Age (years) 32.39±10.37 9~52

VA with correction (decimal) 1.03±0.26 0.1~1.5

Refractive error MR / CR (D)

Spherical power −4.12±2.51 / −3.79±2.47 −11.50~+0.25 / −10.75~+0.50

Cylinderical power −1.22±0.94 / −1.24±0.98 −4.50~+1.25 / −4.75~+1.00

Spherical equivalent −4.71±2.55 / −4.34±2.49 −12.13~–0.25 / −11.25~−0.13

Average corneal radius (mm) 7.76±0.27 7.19~8.62

SD: standard deviation, VA: visual acuity, MR: manifest refraction, CR: cycloplegic refraction

Table 2. Comparison of predicted and measured axial length

AL type Mean±SD p-value†

a. Predicted AL by MR (mm) 25.74±1.28
p<0.001

(c<b<a)
b. Predicted AL by CR (mm) 25.59±1.27

c. Measured AL (mm) 25.39±1.31

AL: axial length, SD: standard deviation, MR: manifest refraction,        
CR: cycloplegic refraction
†Repeated measures ANOVA followed by post-hoc test with       
Bonferroni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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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된 안축길이는 25.74±1.28 mm였으며 조절마비 굴절검     

사의 경우 25.59±1.27 mm였고 IOL-Master를 통해 측정된      

안축길이는 25.39±1.31 mm로 나타났으며 세 가지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Pearson 상관관계에서 현성과 조절마비 굴절검사로부터    

예측된 안축길이는 등가구면굴절력과 각각 –0.757과 –0.752     

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각막곡률반경은 0.604      

와 0.619로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또한       

측정된 안축길이는 현성과 조절마비 굴절검사의 등가구면     

굴절력과 각각 –0.748과 –0.758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각막곡률반경과 0.507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안축길이의 예측값과 측정값의 차이는 각막곡률반     

경과의 상관관계가 각각 0.3 이하로 약하거나 등가구면굴      

절력과의 상관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예측과 측정된 안축길이 모두 각막곡률반경보다 등가구     

면굴절력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안축      

길이 예측에서 굴절검사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측정된 안축길이는 각막곡률반경과       

상관관계는 낮으나 조절마비 굴절검사의 등가구면굴절력    

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안축길이       

예측에서 현성 굴절검사보다 조절마비 굴절검사의 굴절력     

평가가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현성과 조절마비 굴절검사로부터 예측과 측정된 안축길     

이를 비교하기 위한 Bland-Altman 분석에서 평균값의 차      

이는 조절마비 굴절검사로부터 예측된 안축길이의 차이가     

0.20 mm로 현성 굴절검사로부터 얻은 차이 0.35 mm보다       

정확하였다(Fig. 1). 이러한 평균 차이는 안구길이의 예측      

과 실측값의 평균이 클수록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조절마비 굴절검사로부터 예측된 안축길이의 일치도 범위     

는 –0.74 mm~1.15 mm(폭의 범위 1.89 mm)로 현성 굴절        

검사로부터 예측된 얻은 범위인 –0.60 mm~1.31 mm(폭의      

범위 1.91 mm)보다 좁은 범위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       

았다. Roters 등[12]은 안축길이를 굴절이상과 각막곡률반     

경으로부터 예측하는 것과 달리 초자체의 길이와 수정체      

의 두께로부터 안축길이를 예측하였다. 이는 특히 원추각      

막의 눈은 수술 후의 굴절이상 결정에서 안축길이의 예측       

Table 3.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for predicted and measured axial length

SE by MR SE by CR K

a. Predicted AL by MR −0.757 (p<0.001) 0.604 (p<0.001)

b. Predicted AL by CR −0.752 (p<0.001) 0.619 (p<0.001)

c. Measured AL −0.748 (p<0.001) −0.758 (p<0.001) 0.507 (p<0.001)

Difference: a - c 0.023 (p=0.758) 0.054 (p=0.470) 0.221 (p=0.003)

 b - c 0.099 (p=0.185) 0.081 (p=0.249) 0.249 (p=0.001)

AL: axial length, SD: standard deviation, SE: spherical equivalent, MR: manifest refraction, CR: cycloplegic refraction, K: average                

corneal radius

Fig. 1. Bland-Altman plots between predicted and measured axial length (AL).

A. Comparison between predicted AL by MR and measured AL.

B. Comparison between predicted AL by CR and measured AL.

Dash-dot-dot lines represent regression lines of differences versus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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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예측은 95% 예측의 한계에서       

폭의 범위가 1.65 mm(±0.83 mm)로 본 연구 결과인 1.89 mm         

와 비슷한 결과이다. 

현성과 조절마비 굴절검사에 의한 안구길이의 예측값과     

측정값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에서 각각 0.35±0.49 mm,      

0.20±0.48 mm였으며, 예측이 측정보다 큰 경우는 현성 굴       

절검사에서 129 안으로 71.7%, 조절마비 굴절검사에서     

116안으로 64.4%였다(Fig. 2). 구간별로 보면 ±0.50 mm      

이내는 현성 굴절검사에서 107안으로 59.4%, 조절마비 굴      

절검사에서 115안으로 63.9%였으며, ±1.00 mm 이내는 현      

성과 조절마비 굴절검사에서 각각 168안의 93.3%, 173안의      

96.1%였다. 전반적으로 안축길이의 예측값과 측정값의 차     

이는 현성 굴절검사보다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작았다. 결과적으로 조절마비 굴절검사에서의     

예측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조절마비제는 홍채의 괄약       

근을 마비시켜 홍채 확장을 일으키고 모양체근을 마비시      

켜 조절 기능이 상실되게 한다. 따라서 조절마비 굴절검사       

는 조절시스템이 굴절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조건을 반       

영한 것으로 현성 굴절검사보다 정확한 검사값을 얻을 수       

있다.[13,14] 그러므로 예측식에 적용하는 등가구면굴절력의    

정확성으로 안축길이 예측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여겨      

진다. 또한, 조절마비 굴절검사에서도 반대쪽 눈을 운무하      

면 굴절검사가 더 효과적이다는 보고[15]를 적용한다면 좀      

더 신뢰도 높은 안축길이 예측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안경렌즈의 설계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개인맞춤형 안경렌즈의 경우에는 안경 착용자의 안경 또      

는 그 안경의 착용 상태에 따라서 그에 맞는 변수들을 적         

용하여야 하고 특히 누진굴절력렌즈의 경우 이러한 개별      

변수들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렌즈에 발생하는 주      

변부 비점수차량이 증가하여 시야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      

다.[16] 최근에는 이러한 안경 착용 상태에서 발생하는 변       

수 이외에도 실제 안축길이 측정을 통해 계산된 안구회선       

점의 위치를 통해 개인맞춤형 안경렌즈로 특히 누진굴절      

력렌즈를 설계하고 있다.[17] 안축길이가 긴 경우와 짧은      

경우 두 눈의 회선 거리가 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착용         

하는 누진굴절력렌즈의 수평 및 수직 방향의 너비도 달리       

설계해야 할 것이다.[18,19] 하지만 현행 한국의 임상 안경원       

에서 이러한 안축길이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이러한 변수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안경사가       

임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자동굴절력계의 측정 수치인 굴      

절이상도와 각막곡률반경을 이용하여 안축길이를 예측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변수를 누진굴절력렌즈뿐만     

아니라 개인맞춤형 안경렌즈의 설계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시에 대한 안축길이 예측값을 분석하      

였으며 원시와 같은 비정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성과 조절마비 굴절검사의 차      

이는 가성근시나 원시에서 더 두드려지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안축길이의 예측값과 실측값의 차이는 조절       

마비 굴절검사에서 더 정확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결 론

약식 모형안을 근거로 등가구면굴절력과 각막곡률반경    

을 이용하여 제시한 예측식에 의해 안축길이를 실측값과      

비교하였다. 안축길이 예측은 현성 굴절검사보다 조절마     

Fig. 2. Distribution of differences between predicted and measured axial length (AL).

Faint lines and an arrow represent differences by MR. 

Black lines and an arrow represent differences by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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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굴절검사의 등가구면굴절력과 각막곡률반경을 이용한    

예측이 더 정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맞춤형 안경렌즈의 설계에서 안축길이 변수를 적용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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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근시에 있어서 현성 및 조절마비 하 굴절검사에서 파악된 등가구면굴절력과 각막곡률반경을 이용하여 예측            

된 안축길이를 실측값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현성 및 조절마비 하에서 자동굴절력계를 사용해 타각적굴절검            

사 및 각막곡률반경을 측정한 후 안축길이 예측식을 이용하여 안축길이를 계산하고 이를 IOL-Master를 통해 실제             

측정한 안축길이와 비교하였다. 결과: 현성과 조절마비 굴절검사에서 예측된 안축길이는 각각 25.74±1.28 mm과           

25.59±1.27 mm였으며, 측정된 안축길이는 25.39±1.31 mm였다. 현성과 조절마비 굴절검사로부터 예측된 안축길이          

는 등가구면굴절력과 각각 –0.757과 –0.752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현성과 조절마비 굴절검사로부터 예측            

과 측정된 안축길이를 비교에서 평균값의 차이는 조절마비 굴절검사로부터 예측된 안축길이의 차이가 0.20 mm로            

현성 굴절검사로부터 얻은 차이 0.35 mm보다 정확하였다. 결론: 현성 굴절검사보다 더 정확한 조절마비 굴절검사             

를 기반으로 하는 등가구면굴절력과 각막곡률반경을 이용한 안축길이의 예측이 개인맞춤형 렌즈 설계의 적용에 더            

유용한 것으로 본다. 

주제어: 안축길이, 근시안, 현성 굴절검사, 조절마비 굴절검사


	근시안에서 현성과 조절마비 굴절검사에 근거한 예측 안축길이의 비교
	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REFERENCES


